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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Pont, 인조대리석 울산공장 완공
안양공장 울산으로 이전 … 광저우몬텔리 인수로 중국시장 공략 강화

DuPont Korea가 안양에 위치한 인조대리석 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위한 

설비시설을 대폭 보강하면서 High-End 제품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.

또 DuPont은 중국의 표면소재 생산기업인 광저우몬텔리를 인수해 중국 전역에 걸친 마케팅 및 유통망을 대

폭 보강했을 뿐만 아니라 광저우몬텔리가 생산해왔던 Low-End 제품판매도 가능해져 제품라인업이 다양해짐

에 따라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이 예상된다.

DuPont Korea 안양공장은 그동안 도시정비법에 의해 공장의 확대가 불가능했으며 공장부지를 제공했던 효

성과의 사용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울산에 있는 DuPont Korea 공장의 유휴부지로 이전했다.

또 DuPont Korea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시설 보강에 주력해 High-End 제

품 생산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.

DuPont Korea 관계자는 “국내 공장규모가 상대적

으로 작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통한 범용제품 생산에는 

맞지 않아 소량생산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

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또 “광저우몬텔리 인수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과 탄

탄한 영업조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

“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표면소재인 <코리안> 브랜드

의 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밝혀 적극적인 

중국시장 공략에 대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.

DuPont Korea 사장 겸 DuPont 표면소재사업부 

아․태지역 책임자인 K. 나이젤버든은 “울산공장은 현

지인력과 전문가들을 활용해 운영되며 미국과 일본에 

소재한 합작 생산시설에 있는 글로벌 전문가 팀들과의 협력 및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

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”고 밝혀 R&D 투자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.

그동안 DuPont은 중국시장에서 <코리안> 브랜드 판매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<코리안> 제품

은 고가제품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가제품군의 라인업이 부족했다. <한기석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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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Pont의 울산 인조대리석 공장


